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아셰르 인트레이터, 2009 년 5 월 7 일 

 

 

스데반은 저의 영웅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는 예루살렘에서 35km 떨어진 베이트 

자말이라는 곳에 묻혔다고 전해집니다. 3 년 동안 저희 가족은 그 무덤 근경에 

살았습니다. 스데반은 굉장한 수준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짧은 생애는 우리가 묵상하고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 본보기였습니다.  

 

성품과 권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의 열매와 은사 가운데 행하도록 부르십니다(갈 5; 고전 12). 

우리에겐 윤리적 성품과 거룩한 권위 모두가 필요합니다. 스데반은 최초의 집사들 중 

한 사람이었는데,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행 6:3)”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였다 (행 6:8)”고 

기록합니다.  

 

겸손과 담대함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도록 (미 6:8), 하지만 동시에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하도록 (행 4:29)” 부르심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다 행하는 은혜를 

입지 못하였습니다. 스데반은 공동체 가운데서 웨이터처럼 겸손히 식탁을 섬겼습니다 

(행 6:2). 그러나 또한 큰 담대함으로 당시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며 그들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행 7:51)”이라 쏘아붙였습니다. 

 

십자가를 본받음 

 

제자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 분의 죽음에까지 예슈아를 닮도록 

인도됩니다(빌 3:10).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였을 뿐 아니라, 죽는 순간이 예슈아와 

닮아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돌팔매질을 하자,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주 예슈아,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행 7:59)." 이것은 예슈아의 외치신 말씀과 같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시 31:5, 눅 23:46)."  



 

스데반의 유언은 자신을 향해 죄 범한 이들을 용서해 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행 7:60)." 이것을 보면 그가 예슈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를 본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눅 23:34)." 

 

주님의 영광을 닮음 

 

우리는 예슈아의 죽으심을 본받을 뿐 아니라, 그 분의 영광도 닮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롬 8:17, 29-30). 저는 매일 예슈아의 십자가와 영광 받으신 것을 묵상하려 

합니다. 너무나 달라 상반돼 보이기까지 하는 두 이미지를 연결시키기란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두 이미지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과 

영광).  

 

돌에 맞기 직전, 그를 고소하던 자들은 그를 보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행 6:15)"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슈아께서 영화되신 모습을 요한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얼굴은 해가 세차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계 1:16)." 스데반은 예슈아의 

십자가와 영광을 동시에 맛보아 인류사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을 이뤘습니다.  

 

히브리와 헬라 

 

스데반은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이름은 헬라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초대 히브리어를 

하는 메시아닉 성도들과 헬라어를 하는 메시아닉 성도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도록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행 6:1). 그는 두 가지 언어를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두 

가지 문화권에 능했던 것이 주요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한 이중 문화 

속에서 성장했는데, 사도 베드로는 주로 한 지역에서 히브리 문화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서구 기독교는 헬라적 유럽 문화를 따라 전파됐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적 뿌리를 재발견하고 있습니다(롬 11:15-33).  

 

두 가지 세계관 (히브리와 헬라)은 하나님의 온전한 경륜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합니다(행 20:27; 행 1:6, 8; 엡 2:11-3:6; 계 7:4, 9). 스데반은 헬라어를 했고, 그가 

히브리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한 메시지 (행 7:2-33)는 복음을 유대 역사적 배경에서 

전개한 가장 긴 설교였을 것입니다.  

 

증거와 순교 

 

“순교 martyr"라는 단어는 원어로 “증거, 간증,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간증이 되었고, 결국 그를 

믿음으로 이끄는 데에 한 몫을 했습니다(행 22:20).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그 

상급이 많은 부분 스데반에게 갈 것이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고전 9:16). 

 



우리는 언젠가 한 번 모두 죽습니다 (주님의 기다리심에 달렸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이고, 무엇을 위해 삶을 바칠 것인가 입니다. 때로 

저는 “경력상의 목표 career goal”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라 말합니다.  

 

부활 때에 우리는 모두 우리가 이 생에서 행한 바에 따라 좋고 나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고후 5:10; 계 20:12).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의 부활을 하진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낫고 어떤 이들은 못할 것입니다(빌 3:11; 히 11:35; 계 20:4-6).  

 

예슈아께서 돌아오시기 전 목숨을 드리기까지 헌신하도록 택정된 사람들의 수가 

있습니다(계 6:11). 우리는 마지막 숫자가 무엇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1 번이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교황 베네딕토 16 세가 다음 주에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의 방문은 카톨릭 

교회와 유대 민족의 관계에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그가 이스라엘에 예수의 긍정적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중동에 

사는 대부분의 유대인과 아랍인들은 카톨릭과 개신교, 복음주의자들 사이의 

차이를 모릅니다. 여기 사는 이들에게 교황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계 

기독교를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모본입니다. 그의 방문을 전국의 언론이 

다룰 것이요, 유대인들이 예수와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좋든 나쁘든)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 카톨릭 신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 전역에서 자유-세속적 인본주의나 이슬람의 지하드를 통해 

반유대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때에, 카톨릭 교회의 입장은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카톨릭 교회는 지하드와 테러에 맞서는 중요한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3. 오늘날 전세계에 10 억 가까이 되는 카톨릭 신자들 가운데 부흥과 회개,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